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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CNN, 

로이터 등 외신 뉴스를 즐겨본다. 시사에 관심이 많거나 어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관심사는 ‘연구’다. “외신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인 주제들은 곧 우리 사회에서도 대두

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7~8년 전 미국 뉴스에서 마약성 진

통제 실태와 부작용을 다루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안전하

지 않다는 생각에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의 마약성 진통제 장기복용 연구 논

문은 유명 학술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학술지

에 게재된 뒤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논문에 인용되는 피인용

횟수가 크게 증가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마약성 진통제 

관련 논문에서 1순위로 인용되는 논문으로 가치를 인정받았

다. 그의 논문이 마약성 진통제의 부정적인 효과와 오남용 문

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로 주목받다 

오탁규 교수는 전임의 시절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규

모 인구 코호트 연구로 최근 5년간 약 180편의 논문을 SCIE

급 학술지에 게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최초로 국내 마

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해 과다한 처방이 마약성 진통

제의 오남용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망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혀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최근에 미국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미국은 병원 평가에 있어 환자 만족도 비중이 

높습니다. 병원 평가를 잘 받으려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

도록 하는게 중요하니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처방했고, 그 결

과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 의료진은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예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오탁규 교수는 전공인 예방의학에 역학, 의료정

책, 환경의학 등 다양한 주제를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했다. 세

부전공인 중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패혈증 등으로 입원한 

중증환자가 생존 후에 겪는 후유증을 분석해 퇴원 후 지속적

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들은 사회

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물론 의료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유

용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환의 사회경

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올바른 제언을 하는 것도 

의과학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해외 데이터

베이스와 결합한 빅데이터 연구를 비롯해 새로운 치료 지침

과 가이드라인 생성에 도움이 될 대규모 임상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탁규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료정책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 나갈 것”이라

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글 편집부  

오탁규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규모 인구 코호트 연구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부정적인 효과와 오남용 문제를 알렸다.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연구로 경각심을 일깨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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